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SK노조, 경영에 직접 참여하겠다!
노사 동수의 경영위원회 설치 요구 … 4월30일 본사 상경투쟁 예정

SK 노동조합(위원장 임명호)이 SK가 위기에 처한 현재 사태를 해결하고 향후 투명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SK 노조는 최근 황두열 대표이사 부회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SK그룹이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통해 

수많은 계열기업을 두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그룹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고 주장

했다.

노조는 최태원 회장 일가와 황두열 부회장 등 현 경영진의 부도덕하고 불투명한 경영이 사태의 근본원인

인데도 회사살리기 운동 운운하며 조합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그룹 차원의 SK글로벌 지원과 관련해 현재 사태가 복잡한 내부거래 및 계열사 지

원 등 불투명한 경영에서 초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실계열사 지원을 통해 회사의 자금압박과 유

동성 위기를 자초하려 하고 있다면서 SK글로벌에 대한 지원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SK 노조는 SK 측의 단체교섭 회피에 항의해 4월30일 임명호 위원장 등 집행간부 42명 전원이 휴가를 내

고 본사 상경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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